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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테러방지법, 2016). 즉, 어

떠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이며 테러는 선박, 항공기, 폭발물, 핵물질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군이 수행하는 전투 활동과는 다르게 전투원이나 

특정 목표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목적 달생을 위해서라면 민간인 등에 대한 

피해 행위도 동반한다. 주로 인종, 종교, 문화, 정치적 갈등이 테러 행위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뉴스 기사 분석 플랫폼 ‘BIG KINDS’에 ‘테러’ 키워드를 검색해본 결과 올

해 테러와 관련된 뉴스 기사는 약 5,300건으로 많은 관심이 테러에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테러 중 외로운 늑대(lone wolf)1)의 한 형태인 ‘칼부림’을 검색할 경우 23년

도 8월에만 약 2,300건의 기사가 쏟아지고 날이 갈수록 그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층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불특정 다수에게 명확한 목적 없이 자

행하는, 2003년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일명 ‘묻지마 테러’의 위험성이 높

았던 한국의 테러 위험과 유형은 과거와 다르게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많은 외국인들

이 한국 내 유입됨에 따라 인종적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종교적 다양성 

또한 높아지고 이것은 곧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슬람 사

원 건립에 따른 일부 대구 시민과 이슬람권 외국인 간의 갈등이 대표적 예시이다. 또한 

한국은 북한이라는 큰 위협도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드론을 통한 테러의 가능성도 최근 보여준 바 있다. 테러에 대한 대응은 테러 

방지법상 대통령 예하 테러 사건 대책본부가 구성되어 각 부처별로 테러 상황에 대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는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상황에 대한 

대응을 전담하고 있으며 관련한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군 내 테러 대응 전담 특수

부대인 707특수임무단은 상황 발생 이후 조치를 중점으로 훈련하고 있으며, 테러에 대

한 정보수집과 예측은 방첩사령부 내 일부 약소 조직과 인원에 의해서만 실시되고 있

다. 하지만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특히 탄약창이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시설은 

테러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국내ㆍ외 테러의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근 테러의 행위가 아주 고도화되고 신속하며, 동시 다발적

으로 이루어짐을 보았을 때 주 테러 대응 집단인 경찰과 국정원 등의 일부 기관만으로

는 대응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계의 테러 동향을 확인

1) 어떠한 조직에도 소속되지 않고 단독으로 행하며 자기동기에 의해 발현되고 스스로 판단에 의해 행하
는 테러(윤민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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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테러 위협이 변화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군의 자

세가 현재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테러

 테러(terror)를 언어적 차원에서만 살펴본다면 극도의 공포, 두려움, 두려운 대상 등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테러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미국

에서 2001년에 발생하였던 ‘9ㆍ11 테러’, 우리나라에서 2003년에 발생하였던 ‘대구 지

하철 대참사’ 등의 어떠한 사건과 행동 양식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테러리즘

(terrorism)과 테러(terror)는 일반적으로 동의어로 여겨져 일상생활에서는 서로 구분 

없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CNN과 같은 외국 방송에서도 구분 없이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단어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

다. ‘테러’는 행위나 행동에 중점을 두는 반면, 테러리즘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행해지는 테러 행위를 총칭하는 말로써 테러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사용된다. 테러가 

전술(tactics)에 해당한다면, 테러리즘은 보다 넓은 의미인 전략(strategy)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최창훈, 2020). 공포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테러의 역사는 고대까지 거

슬러 올라가나 근대적 맥락의 ‘테러리즘’이란 용어의 기원은 프랑스 혁명에서 기원한다. 

프랑스 혁명 집권 공고화를 위해 1792년부터 1794년까지 일어난 로베스 피에르를 위

시한 집권당 자코뱅주의자들의 반대파에 대한 대대적 숙청은 바로 근대적 의미의 테러

리즘의 효시가 되었다. 당시 공포정치(La Terreur)를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에드

먼드 버크가 ‘테러에 의한 체제’, ’국가에 의한 테러’, 즉 공포정치(The Reign of 

Terror)라고 명명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테러리즘이 등장하게 되었다(ARAB IN 

SEOUL, 2017). 하지만 본격적으로 테러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즉 테러 행

위가 국제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것은 196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스페인 바스크 지역

의 무장단체 ETA(Euskadi Ta Askatasuna - '바스크 조국과 자유‘)에 의한 테러 행

위2)와 1972년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독일 뮌헨 올림픽 테러3)가 원인이 되었

2) 바스크는 스페인 북부와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바스크족이 과거부터 민족적 독립을 유지
하며 제한된 자치를 보장받아온 지역이다. 1936년 이후 40년간 이어진 프랑코의 독재정치와 중앙집
권 정책에 의해 자치권을 몰수당하고 탄압을 받으면서 스페인-바스크 간 자치권 문제가 분리독립의 



4/25

다. 우리나라에서 테러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82년 제정된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이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조에서는 테러 행위에 대하여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해당 정의는 테러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후 2016년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를 ’국

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1983년

에 ’국제테러대책법‘을 제정하면서 테러에 대한 본격적인 개념 정립과 대응책을 수립하

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01년에 발생한 9ㆍ11테러로 인하여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대

응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테러에 대한 개념은 18 U.S.C § 2331에서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ⅰ) 미국의 영토관할권 내ㆍ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미 연방 또는 주

정부의 형법을 위반하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 행위, ⅱ) 고의로 대중을 협박

하는 행위, 강요 또는 협박으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행위, 대량파괴ㆍ암살ㆍ납

치 등의 방법으로 정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한 1972

년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을 경험한 독일은 1976년에 ’테러대책법‘을 제정하였으며 테

러라는 용어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테러범죄에 해당되는 행위

를 반인도적 범죄, 국가나 국제기구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 등으로 규명함으로써 테러

의 정의를 간접적으로 내리고 있다. 

2. 국내 테러 대응 체계

 2001년에 발생한 9ㆍ11 테러로 인하여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S로 대표되는 테러집단들에 의한 과격한 테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에 이를 예방하

고자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이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국가 대테러 활동지

침은 국제테러단체 조직원이 국내 입국하더라도 단순 퇴거 외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우리 국민이 테러 활동에 가담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더하

여 UN 안보리 결의안 1373호(2001. 9. 28.)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국제

법 및 국내법에 함치되는 방식으로 대테러정책을 수행할 것을 이야기하였으며 UN산하 

무력투쟁으로 심화되었으며,유럽 내 가장 과격한 분리주의 무장단체 ETA(Euskadi Ta Askatasuna - 
‘바스크 조국과 자유’)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들은 1968년 첫 암살 테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850여 명에 육박하는 사상자를 내었다.

3) 1972년 9월 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팔레스타인 테러단
체인 검을 9월단이 이스라엘 올림픽팀 11명을 인질로 잡고 협상을 시도하였으며 많은 인질과 경찰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한 이스라엘 공군의 보복작전으로 인하여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한 사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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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 UN 대테러위원회에서는 회원국에게 테러리스트의 처벌, 인도, 테러 관련 자산 

동결 등과 관련한 입법추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

탕으로 2016년 3월 3일 법률 제14071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하 “현행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법령으로는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시행령,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칙(시행 2016.7.1., 국무조정실 지침 

제29호, 2016.7.1. 제정),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6.6.4., 국무총리훈령 제666호, 2016.6.1. 제정), 테러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운영규정(시행 2016.9.30., 국무조정실훈령 제88호, 2016.9.30. 제정), 테러피해자 피해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시행 2016.9. 30., 국무조정실예규 제14호, 2016.9.30. 제정), 테

러피해자 특별 위로금 지급 운영지침(시행 2016.9.30., 국무조정실예규 제15호, 

2016.9.30. 제정),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국가테

러대책위원회 규정 제1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7. 8. 23., 국무조정실훈령 제107호, 2017. 8. 23., 일부개정) 등이 있다.4)

Ⅲ. 테러의 동향 : GTI 5개년 보고서 분석

세계의 테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GTI'(Gobal Terrorism Index) 보고서 5개년

을 분석하였다. 먼저 GTI는 국제경제평화연구소(IEP,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에서 매년 발간하는 테러리즘 보고서로써 2007년 1월 이후 오픈 소스에서 보고

된 모든 테러 사건에 대하여 기록한 Dragonfly의 TerrorismTracker 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하여 작성되었다. TerrorismTracker는 현재 가장 포괄적이고 최신적인 데이터베이스

라고 알려져 있으며, 많은 테러와 관련성이 있는 단체에서 활용한다. 따라서 최신 해외 

테러 동향 파악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보고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3년

의 6개년 중 2021년을 제외한 5개년의 보고서를 분석하였다5). 

테러집단은 그들의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 그에 따라

2007년 GTI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된 이래로 20년이 채 안되는 시간이 흐를 동안 많

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의 테러 동향을 우선적이고, 중심적으로 살펴보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과거의 보고서는 당시에 주목할 만한 주요 사건 또는 

키워드를 다루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에 따라서 각 5개년의 보고서에서 2023년에서

4) 대테러센터(홈페이지), “기관소개> 테러방지법, 관련법령” 참조.
5) 2021년 GTI 보고서는 미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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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8년까지 시간 흐름의 역순으로 분석하면서 각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

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GTI-2023

GTI-2023은 2022년도까지의 테러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로써 현재 해외 테러의 최

신 동향은 ⅰ) 이슬람 국가, ⅱ) 테러 위험지역의 이동, ⅲ) 드론 중심의 신기술, 위 3

가지의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가. IS(이슬람 국가, Islamic State)
2022년에 발생한 많은 사망자를 낸 최악의 테러 공격 20개를 선정하였을 때, 그 중 

9개의 테러를 감행한 집단은 IS(ISIL, ISIS로 일컬어지기도 함)였다. 이슬람 국가는 급

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라크-레반트 IS가 2014년 6월 29일 개명한 단체로, 그해 6월

부터 이라크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이후 IS는 중동은 물론 유럽에서도 

테러를 자행하며 전 세계에 공포를 안겼으나, 2017년 7월과 10월에 걸쳐 각각 이라크 

모술과 수도인 시리아 락까를 잃으면서 와해됐다. 이후 2019년 3월 시리아민주군

(SDF)에 의해 마지막 근거지였던 바구즈까지 상실했다(시사상식사전, 2019). 하지만 

2019년 11월에 IS는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움과 동시에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2022년에

는 미국 특수부대에 의하여 새 IS 지도자라 알려진 아부 이브라힘 알하심 알쿠라이시를 

사살하였다고 공포하였으나, 그 잔당세력에 의하여 테러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IS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테러집단으로 불리며 IS에 의한 테러는 2016년 약 4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었던 이래로 조금씩 감소하여 2019년에 1800여명 정도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2년까지 매년 2000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 2022년에 IS에 

의한 사망자는 1,833명으로 2,194명에서 16% 감소하였지만 공격당 치사율(사망한 인

원의 비율)은 2.9명으로 0.4명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IS 테러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는 이라크로 2022년 183건의 공격을 당했으며, 일반적인 공격목표는 군대를 대상

으로 실시하여 전체 공격의 43%를 차지하였으나, 오히려 테러 공격에 휘말려 사상자 

중 가장 많은 690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내었다. IS의 가장 선호하는 테러공격 전술은 

자살 폭탄 테러였으나 22년도에는 13건 정도 수행되어 절반으로 줄었으며 무장 공격이 

활발하여 22년도 298건, 1,098명의 사망자를 내었다. 마지막으로 폭발물에 의한 공격

은 22년도에 721건으로 21년도 대비 43건 증가하여 IS가 행한 테러 행위 중 유일하게 

증가한 테러 행위로 치사율 또한 21년 2.6건에서 22년 3.6건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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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테러 위험지역의 이동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장 악명높은 테러집단인 IS가 주로 활동하였으며, 자원, 그리

고 뒤에서 언급할 이데올로기의 충돌 등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잦고 사상자가 많은 테

러 발생지역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이다. 

MENA에는 가장 많은 테러 위험 지수를 보이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2016년에는 테러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의 57%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

였다. 하지만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의 비율이 2010년대 초에는 40%를 상회하던 

MENA 지역이었으나, 2022년에는 12%로 감소한 모습을 띄고 있다. 물론 사망자 비율

이 감소했을 뿐, 사상자는 여전히 많으며 실제로 2022년 테러리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10개국 중에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등 MENA 지역의 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2022년 전 세계 사망률의 88%는 MENA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지역 중 대표적인 곳은 바로 사헬지역이다. 사헬지역

은 사하라 사막의 경계를 뜻하며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수단에까지 이르는 지역에 분포

한 10개국(부키 나 파소, 카메룬, 기니, 세네갈 등)을 의미한다. 사헬 지역의 테러리즘

이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빈약한 거버넌스, 기후 변화, 자원 

등이 있다. 먼저, 중앙 정부로 대표되는 강한 군사력을 지닌 거버넌스의 부재는 지역 

군부의 성장을 야기하였으며, 지역 군부의 성장은 곧 팽창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갈등

과 폭력이 이어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말리에서는 2019년 1월 koglweogo 그룹이 

Fulani 마을을 공격하여 40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다음으로 온난화로 대표되

는 기후 변화는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며, 빠른 인구 부족에 대비되는 부족한 식량과 

물, 그리고 목축 가능 지역의 감소는 식량 안보로 대두되어 집단간 갈등을 야기하고 테

러로 이어졌다. 특히 농지가 부족한 사헬지역의 특성상 목축과 농업이 혼합된 지역이 

많은데, 1도의 온도 변화는 목축 및 농업이 혼합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충돌가능성을 

17% 증가시켰으나, 목축 및 농업이 혼합된 지역에서는 무려 54%를 증가시켰다. 마지

막으로 사헬지역에서 2012년부터 대규모로 발견된 자원인 금은 테러와 아주 밀접한 연

관이 있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지역에서는 풍부한 금광맥이 발견되었고 채굴되

어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금이라는 강력

한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빈약한 지역에서는 갈등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

다. 특히 금은 특성상 생산과 거래 등의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 밀수에 이상적이며 

안정성이 높고 거래가 용이한 자원이기에 테러집단의 활동자금이 되기에 적합하고 이로 

인하여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사헬지역은 2007년부터 2022년 사이 테러

로 인한 사망자가 2,000% 이상 증가했고, 2022년에는 전 세계 테러 사망자의 4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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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할 정도로 많은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다. 드론 중심의 신기술

테러리스트들은 신기술을 수용하고 그것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에 매우 

익숙한 단체이다. 최근 테러리즘에 활용되는 신기술은 드론과 인공 지능이다. 드론으로 

대표되는 무인 항공 시스템(UAS, Unmanned Aircraft Systems)은 UN이 지목한 떠오

르는 주요 테러 위협 중의 하나로서 확인되고 있다. 오늘날 국가 뿐만 아니라 기업 등

의 단체는 드론을 획득하고 상업용 드론 제품을 쉽게 획득하여 본인의 의도대로 제작하

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드론은 200g의 민간 초소형으로부터 50kg의 

대형 드론까지 제작되어 2024년에는 약 43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드론은 비용적으로 아주 저렴하며, 드론 운용을 위한 교육 또한 간편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왔다. 드론은 점점 더 발전하

고 다양해지고 있어 최대 1,500km를 이동할 수 있기에 2020년부터 에너지 인프라, 국

제 공항 및 수도 등이 모두 드론의 표적이 되어 왔고, 무장화된 군집 드론이 개발되고 

있어서 위협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드론에 대한 탐지가 매우 어려우며, 

무장화된 군집 드론에 대한 대응 전략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은 

미래 보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인공지능을 통해 대규모의 데이터와 다

양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에 도움을 주며 

이것은 테러리스트에 의해 아주 세밀하고 미시적인 정밀도의 사이버 공격과 디지털 허

위 정보 유포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11월에 출시된 OpenAI의 ChatGPT는 

2023년 1월까지 5억명이 사용했으며 허위 정보, 사이버 범죄 및 테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ChatGPT를 통해 숙련도가 낮은 해커의 기본적인 피싱 수법이 전

문적인 피싱으로 쉽게 강화될 수 있으며, 악성 웹페이지 및 공공기관을 가장한 교묘한 

사기 수법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신기술들은 방어할 수단이 현

재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이며,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수단으

로써 부상하고 있다.

2. GTI-2022

GTI-2022은 2021년도까지의 테러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로써 2021년도 테러의 키

워드는 다음의 3가지이다. ⅰ) 정치 테러, ⅱ) 갈등과 테러, ⅲ)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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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치 테러

IEP는 테러 조직의 분류를 위하여 그들의 목적과 이념에 따라 정치, 민족주의/분리주

의, 종교라는 세 가지의 광범위한 범주를 활용한다. 간혹 환경보호나 동물의 권리와 같

은 위 범주에서 벗어난 테러도 발생하곤 하지만, 위 사례들 또한 넓게 보자면 본인 단

체의 정치적 의도를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치 테러에 속

한다. 따라서 한 테러단체가 위 광의의 세 가지 범주에 중복하여 속할 수는 있지만, 대

다수의 테러단체는 적어도 위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과 이념을 지니고 

있다.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 통칭 서양의 테러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865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같은 기간 전세계적으로는 126,7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

기 때문에 서양의 테러의 사망자는 전체의 0.68%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양

의 테러가 중요한 것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쟁 또는 전쟁, 직접적인 갈등 국가의 존재

와 같은 중요 테러 맥락들 밖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7년 이후

로 서양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61%는 종교적 목적에 의한 테러로 발생하였다. 대표적으

로 2015년, 2016년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는 87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으며 모두 이슬

람국가(IS)의 소행이었다. 그렇지만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슬람으로 대표되는 

종교 테러가 급증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에 11개국에서 63건의 공격과 457명의 사망자

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종교 테러가 아닌 정치테러가 일반적으로 발생하

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치적 동기에 의한 테러가 종교적 동기에 

의한 테러보다 5배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양에서 정치적 테러는 극좌 단체와 

극우 단체의 테러로 구분지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 테러의 급격한 증가는 극좌 테러

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1년 극좌 단체는 2건의 테러를, 극우 단체는 5

건의 테러 공격을 실시하였으며, 극우 단체의 테러 행위가 더 많았다. 하지만 2021년에

는 극좌 테러가 3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극우 단체는 2건의 테러만 하였다.



10/25

[그림] 2007 - 2021 서양 정치 테러의 표적(출처 : Dragonfly Terrorism Tracker)

극좌와 극우 테러 모두 뚜렷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행되지만, 공격 대상에 있어서

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림]에 따르면 극우 테러는 극좌 테러보다 종교 기관, 사

유 재산, 소수 민족을 더 자주 표적으로 삼고 있으나, 극좌 테러는 기업, 경찰, 교도소

를 더 자주 공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정부 기관 및 정치인을 대상

으로 전체 테러 공격 중 17%에 해당하는 공격하였다. 

  나. 갈등과 테러
 

앞서 언급한 서양 지역의 테러는 뚜렷한 분쟁, 즉 갈등이 없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테러의 유형이었으나 전체 테러의 0.68%만 보이고 있었다. 즉, 분명한 갈등은 테러를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2021년 테러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10개 국가는 모두 전 년도 무력 충돌이 있었으며, 그 중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

아, 소말리아, 시리아 4개 국가에서는 분쟁으로 연간 1,000명 이상 사망하는 국가이다. 

갈등이 테러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다. 2007년 이후 테러로 인한 사망자의 92%가 분

쟁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2021년에는 97.6%로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전쟁 중인 국

가 48.18%, 사소한 갈등이 있는 국가 49.42%, 갈등이 없는 국가 2.42%의 사망 비율

을 보였다. 갈등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경찰과 군대에 대한 테러 행위가 증가하며, 민간

인을 테러와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공권력이 민간인에게 가하는 폭력행위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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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보인다.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정부가 주 대상이지만, 해당 분쟁 지

역을 지배하려고 하는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라크에서 내전

을 일으키려고 시도하였던 유일신교와 자하드는 자신들의 반대 집단뿐만 아니라 적에게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민간인에 대한 테러행위를 하였다. 

[그림] 무력충돌과 테러의 근접성(출처 : Dragonfly Terrorism Tracker)

모든 테러의 80%는 무력충돌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50km 이내에서 발생했음을 

[그림]에서 시사하고 있다.

  다. 소셜 미디어

과거의 새로운 기술은 소수가 독점하고 활용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극비기술을 

제외한다면 오픈 소스로 제공되며 누구나 신속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기술을 습

득할 수 있는 수단도 충분히 산재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과학기술의 진보의 측면에서

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문제는 테러집단은 신기술의 활용에 능숙하고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1년 미국 국립과학원은 ’내일의 테러리스트는 폭탄보다 키보드를 사

용하여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유명한 예측을 내렸다. 인터넷의 발달과 인터

넷에 더욱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든 스마트폰의 발달은 사

람간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고 이는 곧 소셜미디어의 확장과 발달로 이어졌다. 

많은 소셜미디어는 분명 ’MeToo'운동과 같은 올바른 사회 건설을 위한 캠페인을 활성

화시키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하였으나, 백인 우월주의, 인종 또는 성차별, 종교에 기반

한 분열을 조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소셜미디어는 그 활용 목적인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서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 여러 소규모 그룹을 만들고 소그룹 활

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조종 및 협박하고, 공포를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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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테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이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계 예민인이자 아라

비아 반도 알카에다(AQAP)의 선전가인 안와르 알 아울라카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이

용해 테러리스트들을 모집하였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lone wolf, 자생적 테러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2016년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과격한 테러 사

건의 90%정도에 기여하였으며, 많은 우익 극단주의자들은 차기 극단주의세력을 모집하

기 위하여 유튜브, 트위치 등 청소년이 많이 쓰는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자신들의 사상

을 홍보한다.

3. GTI-2020

GTI-2020은 2019년도까지의 테러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로써 2021년도에는 ⅰ) 팬

데믹, ⅱ) 경제와 테러 위 2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 팬데믹
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적으로 많은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미쳤으며, 테러에 대한 사

항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코로나19는 정부의 역량이 온전히 공중 보건 위기 해결로 초점이 집중됨에 따라서 

각 테러 조직이 정부조직의 영향력에서 한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

며, 대테러 예산이 보건 자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테러활동이 약화 될 수 

있다. 실제로 사헬지역에는 유엔 말리 다차원 통합 안정화 임무(MINUSMA, United 

Nations Multidimensional Integrated Stabilization Mission in Mali)의 일환으로 약 

14,000명의 유엔 평화유지군, 5,100명의 프랑스 군, 새로 창설된 태스크 포스 산하의 

13개 유럽 국가에서 온 500명의 특수부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부대들이 각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철수될 수 있으며, 철수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직적 

활동이 불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국가의 기능이 약하거나 국가가 제공하는 보건 서비스

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하여 테러 조직이 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

민들의 호감을 얻고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알카에다는 팬데믹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비무슬림들에게 무

슬림으로 개종할 것을 설파하였다. 또한 정치 테러 집단에 있어서 팬데믹을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 이민에 대한 증오심 표현 증가에 따른 그들의 입장을 강화하는 증거로 활

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팬데믹으로 인한 통행금지, 여행 제한과 군중의 감소

는 테러리스트의 이동, 모집, 공격 대상의 감소 등을 불러왔으며 이는 테러 활동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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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야기하였다.

  나. 경제와 테러
세계적으로 군대, 살인, 감옥, 테러 등 18개의 활동을 포함하는 폭력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은 2019년 기준 14조 5천억 달러로 추산되며 전 세계 GDP의 

10.6%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여기서 테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0.1%로 낮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일부 국가들에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 2019년 테러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높은 상위 10개 국가(출처 : IEP)

<표>는 각 국가 별 GDP 대비 테러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아

프가니스탄은 테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일뿐만 아니라 이로인한 경제적 비용또

한 16.7%라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테러가 세계적으로는 작은 경제적 영향

을 보이고 있으나, 테러의 영향이 큰 개별 국가에는 엄청난 영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

한다.

2019년 테러가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미화 246달러로 추정되며 정점이었

던 2014년 1,160억 달러에 비하여 77% 감소한 추세이다. 테러의 경제적 영향에는 사

망, 부상, 재산 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포함하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GDP 손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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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간접 비용도 포함된다. 직접비용은 피해자, 가해자,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이며, 간

접비용은 행위의 사후에 발생하여 잠재적 미래 소득의 손실, 신체적, 정신적 외상 등으

로 인한 장기 비용의 현재 가치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계산에는 포함될 수 없는 ‘안전’

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광, 생산 및 투자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활동, 대테러 자

금 등을 포함한다면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4. GTI-2019

GTI-2019은 2018년도까지의 테러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로써 2018년도에는 ⅰ) 내

부 분쟁과 테러, ⅱ) 젠더와 테러 위 2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 내부 분쟁과 테러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의 97% 이상이 내부 분쟁(internal 

conflict)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중 76%가 내전(civil war)으로 분류되었다. 테러리즘은 

대부분의 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70년  이후 테러로  인한  사망자의 93%

가  내부 무력 충돌에 직면한  국가에서 발생했다. 전투 행위와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2014년 정점을 찍은 이래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8년에는 거의 절반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내부 무력 충돌과 심각한 테러리즘의 피해를 받는 

국가의 수는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테러의 영향은 줄어들

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과는 다르게 테러로 피해를 입은 국가의 수는 최고치를 기록

하고 있다. 테러리즘은 내부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더욱 치명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테러리즘은 분쟁과 함께 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1992년 1월 군사 쿠데타로 인해 이슬람 정당인 이슬람 구원 전선(Islamic Salvation 

Front)이 집권할 수 있었던 수단인 선거가 중단된 이후로 시작된 알제리 내전은 테러리

즘을 동반하였고, 알제리 내전 중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강력한 내부 분쟁

이 발생한 직후였으며, 1992년 쿠데타 이후 3년 동안 전투사망자는 257명에서 3,000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후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449% 증가해 1997년에는 4,266명

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쟁 국가의 테러집단은 종종 ‘반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란군이기도 한 테러집단은 반군

이 아닌 테러집단보다 군대나 정치인,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전통적 목표를 공격하는 경

우가 더 많다. 아래 [그림]은 반군 테러리스트와 반군이 아닌 테러리스트의 공격 목표

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테러리즘은 분명 분쟁 국가에서 반군 단체가 그들의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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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국가에게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이다. 하지만 테러가 반군 단체의 수

단으로 활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테러집단이 성장한 후 본격적으로 반군으로 전환되는 

분쟁 케이스도 있었다. 이렇듯 내부 분쟁과 테러는 서로 강력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림] 분쟁, 비분쟁 국가에서의 테러 대상(출처 : START GTD, IEP Calculations)

  나. 젠더와 테러
여성은 테러에서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 였으나, 최근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에 대하여 여성의 지지와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여성이 테러집단

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새로운 테러의 수행이나 테러 

구성원의 모집 등에 새로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들은 다양한 이유로 테러 집

단에 합류하였으며, 그녀들의 역할은 아직 정형화되지 않고 폭력 행위에 가담하거나 모

집 및 선전 활동, 성별 관련 규범을 세우는 리더계층 등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의 폭력

행위와 관련하여서 보코하람은 여성과 소녀들을 자살폭탄 테러범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2011년부터 2107년까지 보코하람은 238건의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였

는데, 최소 56%가 여성과 소녀였다. 테러리스트 집단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대응책

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여성의 역할이 남성 테러리스트들의 아내, 또는 어머니

로서의 역할에 국한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 다음으로 여성이 테러리스트가 되었을 

때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평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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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이며, 폭력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성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테러리즘 감시체계의 소홀함이 발생하거나 그들은 남성 테러리스트

들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 테러리스트들은 여성의 주체

성 및 여성의 권리와 관련하여 이슬람을 포함한 많은 여성 인권이 낮은 국가들에 대한 

선전과 모집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5. GTI-2018

GTI-2018은 2017년도까지의 테러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로써 2018년 보고서의 중

요한 키워드는 ⅰ) 동남아시아, ⅱ) 테러리스트 모집 이다.

  가. 동남아시아
최대의 테러집단 중 하나인 ISIL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의하여 그들의 경제 중

심지인 모술과 라카를 뺏기게 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영토와 경제적 수입을 잃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영토와 80%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그들이 

과거 광할하게 지배하던 영토를 바탕으로 거기서 발생하는 석유와 지역민들에게 부과하

는 세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테터로 인한 사망수가 지난 3년 동안 지

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슬람 조직은 상당히 유연한 조직으로써 빠른 속도로 새

로운 그룹과 동맹을 분열시키고 조직하면서 다양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꿰하고 애썼으

며, 실제로 영토와 수입이 아닌 조직원의 수가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2번의 이슬람 테러를 경험하였는데, 특히 2017년에는 방

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의 ISIL 관련 단체의 분리주의 

운동으로 인하여 292명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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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얀마, 필리핀의 테러로 인한 사망 분포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망자는 높은 비율로 사망의 원인이 ‘알수 없음’으로 처리되지만, 

이슬람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테러로 인

한 사망자 데이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5년간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2016년에는 3개 국가의 이슬람 단체가 공식적으로 

ISIL에 충성을 맹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테러리스트의 모집과 관련 집단의 극단화와 

관련한 위험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위협으로 제기되고 있다.

  나. 테러리스트 모집
개인 또는 집단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방법 또는 경로는 다양하다. 하지만 개인이 테

러리즘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에는 몇 가지 공통된 요인이 식별되었는데, 열악한 거버

넌스 구조, 사회적 차별, 그룹에 대한 동료애, 권력 등이다. 개인은 그룹에 소속하게 되

었을 때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폭력적인 극단주의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다. 



18/25

[그림] 테러와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의 연관성

위 그림은 테러와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의 연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각 개인 또는 그

룹은 OECD 국가와 비OECD국가에서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OECD국가에서는 낮

은 사회적 지위로 인한 소외감과 기회의 부족을, 비OECD 국가에서는 정치와 관련한 압

박을 받게 되며, 이와 동시에 개인의 자유가 줄어들고 그들을 둘러싼 외부의 긴장이 증

가되는데 이로 인하여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동조하고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테

러 조직은 범죄 조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테러조직과 범죄조

직은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공존’, 서로가 파트너쉽을 맺는 ‘협력’, 한쪽이 다른 한쪽

을 흡수하는 ‘수렴’의 형태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위 세 가지 모두 범죄 조직과 테

러 조직의 긴밀함을 나타내는 형태로 범죄 조직은 쉽게 급진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테

러리스트들에게 범죄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범

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마약 판매와 같은 불법 활동을 통해 자금을 더 잘모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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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폭력 사용에 대하여 익숙하고 무기 구입과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

다. ISIL이 영토와 수입을 잃은 것은 테러리스트의 모집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바로 

ISIL을 위해 일하고 전투를 치루었던 외국인 테러리스트가 본국으로 귀국을 했다는 사

실이다. 이 현상은 더욱 확산될것이며, 이러한 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은 본국에서 숙련된 

테러 기술을 이용하여 테러행위를 발생시킨다. 귀국한 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은 해당 인원들을 재통합하거나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감옥에 수감하

거나 지역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채택한다.

Ⅳ. 국내 테러의 위협과 한국군 대응체계

1. 국내 테러 위협의 변화 

테러에 대한 관심은 불안한 국제 정세와 더불어 ‘칼부림’으로 지칭되는 일련의 테러 

행위의 발생과 여전히 상존하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다. 과연 한국은 

어떠한 테러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을 것이며, 그 분석의 근거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세계 테러의 동향일 것이다.

 가. 테러 위험지역 이동의 가능성

대한민국의 테러에 대한 인식은 ‘lone wolf’ 테러, 즉 자생적 테러에 대한 인식과 대

책 정도이다. 이것은 외부 세력에 의한 테러 보다는 정치,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는 개

인이 일으키는 공격 행위 위주의 탐지와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GTI-2023 보

고서에도 한국의 테러점수는 0점으로 테러로 인한 위협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

인된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가 언제까지나 테러 안전지역이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다. 실제로, 테러의 위협이 가장 컸던 지역은 MENA,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

역이었으나 사헬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테러의 대상은 테러 조직의 목적과 조직의 운

영을 위한 수입에 따라 언제든지 유동적일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ISIL의 영토와 수

입 상실로 인하여 더욱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동남아시아의 테러의 위험성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으며 실제로 2017년에는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테러 행

위가 있었고, 이것이 ISIL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다. 한국 또한 2015년

에 ‘김군’이라는 청년이 튀르키예를 통해 IS와 접촉한 사건이 있었으며, 가깝게는 2023

년에 러시아인이 한국에서 IS에 자금 지원 혐의를 받고 추방된 사건도 있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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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치, 인종, 종교 복잡성의 증가

한 국가 또는 지역 내에 다양한 이익집단이 상존해있으면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

이 협상과 같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무력 충돌 또는 테러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 인종, 종교는 대표적으로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2022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테러의 원인은 IS, 이슬람 국가이며, 주요 테러의 원인

이 되는 집단들을 살펴보았을 때 정치집단(정당), 인종 갈등으로 인한 집단(민족해방

군)들이 주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은 최근까지 정치를 제외한 인종 및 종교의 갈등으로

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였다. 인종은 한민족, 단일민족이라는 정서 아래 다른 인종

으로 빚어지는 이익의 충돌이 없었으며,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 명시해놓았고 다른 종교

에 배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금기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산율의 저하와 국민 생

활 수준의 상향평준화로 인하여 기피하는 직업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인해 다양한 인종

들이 한국 사회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은 더 이상 이상하거나, 특이

한 상황이 아닌 주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치ㆍ사회 보장제도를 갖추려 노력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인종의 유입, 그리고 인종에 따른 지

금까지는 소수였던 종교의 유입으로 빚어는 갈등은 해결하기 힘든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23년 1월 대구는 이슬람 사원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

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으며, 이슬람에서 금기하는 돼지고기의 섭취 행위를 이슬람 사원 

앞에서 돼지 바비큐 파티를 하는 것으로서 이슬람 사원 반대 시위를 하였다. 결론적으

로 이슬람 사원의 건축이 승인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대구 

유입은 막을수 없을 것이며 비슷한 갈등 상황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이슬람 뿐만 아

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사회는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로 지역 사회가 유지되는 경

우도 있으며 그들이 정치집단을 이루어 본인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이다. 이러한 다양한 인종과 종교의 유입은 곧 이익과 정치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은 테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 뚜렷한 갈등의 존재와 위험성 증대

분쟁국가와 아닌 국가의 테러로 인한 위협의 정도와 실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위험성

의 크기는 차이가 많다. 모든 테러의 80%는 분쟁 또는 무력충돌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부터 50km 이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대한민국은 엄

연히 분쟁중인 국가로서 뚜렷한 갈등 대상자인 북한이 존재한다. 북한은 정치적인 목적

6) https://www.ytn.co.kr/_ln/0104_20230818155529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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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명하며, 테러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실제로 북한은 드론, 선박, 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공격 행위를 시도하였으며 그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려운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테러 행위의 시기, 대상, 수단 등을 예측하고 대비하

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육 위협적인 존재이다. 

 라. 신기술의 발달

 sns, 소셜미디어, 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과 같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테러 집단의 유연함을 보여주며, 그들은 이런 신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그들의 목적과는 별개로 공격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입을 얻고자 한다. 한국은 인

터넷 기술이 매우 발달한 반면, 그만큼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많고 이는 공

격 대상이 되기 싶다. 또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위주의 주거환경은 화학무기, 

폭탄 등을 작고 저렴한 드론과 같은 무인항공기에 부착하여 공격하기 매우 적합한 환경

이다.

2. 한국군 대응체계 변화의 필요성 

개인 또는 소수의 집단으로 구성된 자국민이 행하였던 국내 테러는 여전히 존재하며, 

대다수의 테러가 이러한 유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요인들의 

변화는 테러 또한 변화된 형태의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자생적 

테러보다 외부 요인에 의한 테러가 훨씬 위험하며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군은 수동적인 테러 대응 체계에서 나아가 더 적극적인 태도

를 취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필요성은 아래와 같다.

 가. 북한에 의한 테러 위협의 현실화

2022년 발간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렇듯 분명히 한국에는 주적이 존재하고 있으며 앞서 강조하였듯, 뚜렷한 갈등 집단의 

존재는 테러의 위험성과 강도를 높인다. 군이 담당하는 DMZ 지역에서부터 침투하여 테

러행위를 가할 수 있는 드론 테러, 각종 사이버 시스템에 접근하여 전방위적인 인터넷 

무력화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 등은 경찰력보다 군이 먼저 탐지할 수 있으

며, 이를 위한 병력과 수단 또한 경찰에 비하여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 의한 

테러를 방어하기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이 군대라면, 군대가 더 적극적으로 테

러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갖추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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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복합 테러 위협에 따른 공조된 대응체계의 필요

복합테러에 대하여 대테러센터(2017)는 테러장소 및 공격유형이 특정 장소나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유형을 통해 피해를 대

규모화하는 테러라고 이야기하며 동시다발적 테러(simultaneous terrorist attacks)와 

비슷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김태영ㆍ최창규(2023)은 복수의 테러 대상 모표를 선정하

고 복수의 테러 공격수단을 활요하여 개인 또는 수 개의 테러 공격조를 구성, 대량 피

해를 통한 공포감과 충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순차적이고 연속적인 테러공격 유형이라

고 정의하였다. 가깝게는 2022년 UAE에서 석유시설과 공항에 대해 드론 테러를 가하

였으며, 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복합테러는 단일 테러 공격에 비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다양한 테러수단이 융합적으로 활용되고, 관계기관의 통합작전의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테러 수단을 통제하기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테러들이 복합테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테러대응

체계는 담당구역을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된 지휘통제체계 아래서 골든타

임내 신속하게 작전이 수행되어야할 복합테러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지도발대

비작전 등 민ㆍ관ㆍ군ㆍ경 통합적인 작전 경험이 있으며, 화학테러, 동시다발적 테러 

등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한 군대가 복합테러의 대처에 유리할 것

이다. 

Ⅴ. 결론

 세계수준에서 동북아시아의 테러에 의한 피해와 위협은 극히 적은 수준에 속한다. 

GTI-2023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테러점수가 높은 국가7)인 일본조차 

2.398점으로 62위이다. 나아가 한국은 0점으로 공동 꼴등인 93위이다. 과거 국내 발생

한 테러는 2003년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일명 ‘묻지마 테러’의 위험성이 

높았다. 즉, 사회 또는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은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피해

를 입히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테러의 수준은 분명히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미미한 수준이고 그마저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로는 눈에 띄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테

러는 관측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혼란한 상황과 더불어 

국내 발생한 여러번의 ‘칼부림’ 사건은 테러 안전지대라고 생각되었던 국내에 경각심을 

불러오고 있다. 세계 테러 동향은 예측불가능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각

7) GTI점수가 높을수록 테러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위험한 국가이며, 가장 높은 국가(1위)는 아프가
니스탄으로 8.822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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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전쟁, ISIL의 영토 손실 등으로 촉발되고 있다. 한국 또

한 이러한 변화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자생적 테러 위주

의 대책과 대안을 중시하였던 과거의 정책을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드론과 AI 등의 

신기술은 테러의 대상, 수단, 시기를 더욱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더 이상 단

일 공격목표, 단일 수단으로 테러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수

단을 활용하는 복합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은 현재 소극적인 테러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나아가 다양한 자산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세계 테러 동향의 분석에 있

어서 GTI 보고서를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응체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

계점이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테러 동향 보고서를 분석하여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테러의 동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테러 대응 체계를 제시해야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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